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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포(rapport)는 프랑스어로 수익‧이익‧관계‧보고서라는 의미지

만, 오스트리아 의학자인 프란츠 안톤 메스머와 프랑스의 심리학

자인 피에르 자네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친화관계를 나타내는 심

리학 용어로 처음 도입했다. 그 후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지

그문트 프로이트가 신경분석 분야에서 신경분석가와 환자 사이의 

관계에 사용하면서 널리 확대되었다. 라포는 서로를 잘 아는 상대

뿐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‘마음의 가교’ 

역할을 하는 기법이다.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.

한 부부가 있다. 이미 오랜 시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화가 많지 

않은 편이다. 그러나 오래된 부부에게는 흔히 감각적인 정서라는 

게 있지 않은가? 라포를 형성한다는 것은 신체적인 오감을 통해 느

껴질 수 있는 것이다. 어느 날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내의 

표정이 좋지 않아 남편이 “직장에서 무슨 문제 있어? 표정이 좋지 

않네”라고 물었다. 아내는 “별 일 아니야. 신경 쓰지 마. 밥이나 먹

어”라고 답했다. 익숙한 대화방식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. 

그리고 다음 날, 또 식사를 하는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다. 그래서 

“어제도 표정이 좋지 않더니 오늘도 그렇네. 말해 봐. 무슨 일 있

어?”라고 물었더니 아내는 “별 일 아니야, 그냥 몸이 안 좋은가 봐. 

밥이나 먹자”라고 답했다. 이틀째 좋지 않은 아내의 표정을 보니 

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본인이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그

냥 또 넘어갔다. 

사흘째 저녁식사를 하는데 아내의 표정이 또 좋지 않았다. 이번에

는 묻지 않고, 식사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아내를 앉게 했다. 그리

고 조용히 마사지를 해줬다. 어깨도 주무르고 다리도 주물러 주고 

등도 두들겨 주면서 편안하게 해줬다. 15분 정도 지났을까? 갑자기 

아내가 말문을 연다. 

“사실은 말이야, 팀장이 좀 이상해. 원래 나하고 사이가 좋았는데, 

요 며칠 동안 날 너무 힘들게 하네.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실수를 가

지고 좀 심하게 질책을 하는가 하면 이미 지난 과거 업무 실수까지 

들먹이면서 나를 평가절하하고… 하여간 좀 짜증나네. 이걸 어떻게 

풀어야 할지.” 

그렇다. 아내는 직장에서 힘들었던 것이다. 그 이후 여러 가지 상황

을 들어본 결과 상사가 화가 난 이유를 추측할 수 있었다. 그리고 

남편은 아내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다. 

이것은 오감을 통한 신체적인 라포 형성이 이루어진 경우다. 라포

는 ‘보고 느끼는 생리적인 것’을 기반으로 한다. 라포는 사람의 오

감(시각, 청각, 후각, 미각, 촉각)에서 느껴지는 정보를 활용하여 상

대방이 어떤 신체적인 상태인지를 파악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

고 맞춰주는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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